
대인관계시 3V(Visual / Voice / Vocabulary)란?

리더는 직원들의 인생과 성공에 영향을 주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의 리더는 간부사원들을 칭하죠.

리더는 좋은 일에 애써야 합니다. 선을 보이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외모부터 삶까지 하나의 표준이 되어줘야 합니다. 회사 내 뿐만 아니라,
외부활동을 하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저도 부쩍 염색을 자주 합니다, 좀 젊게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3V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외모(Visual), 목소리(Voice), 단어(Vocabulary)죠.

깔끔한 용모가 중요합니다. 바로 리더의 스타일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대외 활동부서는 외모도 중요합니다. 
일종의 명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꺼내기도 전에 ‘아, 이 회사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렇구나’ 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깔끔한 외모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워낙 술 담배를 많이 하다 보니 의외로 나이를 
먹으면서 목소리가 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것입니다. 
맑고 힘찬 목소리는 자신감을 내보이고 듣는 사람에게 확신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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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하고 일주일이면 수차례의 미팅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첫 번째 미디어인 목소리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건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만큼 단어도 중요합니다. 단어는 뱉는 것보다 상황에 적절한 키워드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어를 고르려면 머릿속에 있는 사전이 커야 합니다. 
저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좋은 문장을 익혀야 합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명문을 발견하면 수
첩이나 에버노트에 메모하여 외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꾸 메모한 것을 들여다보면 눈에 
익어 외워지더군요. 
말이 곧 내 지적 수준을 보여주고 조직의 인격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늘 조심해야 합니다.
문서야 나중에 수정할 수 있지만 이미 뱉은 말은 그야말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대중 앞에서 발표할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 일목요연하게 핵심키워드를 강조하면서 말할 수 있으려면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발표력이 곧 실력이 되곤 합니다.

지난달 경영전략대회시 팀장들이 팀 목표에 대해 임직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을 때 쉽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 3V를 유감없이 펼친 분도 계셨고 많은 청중 앞에서 
당황하거나 미흡한 분도 있었지요.

그러나, 다음번 경영전략 시에는
한층 더 진일보된 모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CEO로서 저는 발표해야 하는 자리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전에 연습하기는 하지만 만족스럽게 마무리 못 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준비와 연습만이 해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V를 엄두에 두고 발표 연습을 한다면 지금보다 한층 더 향상된 프레젠테이션 실력을
갖출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상)


